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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구조조정 기대와 주가 상승 
 

인텔 주가는 지난 1주간 23.6% 상승. 2월 11일 JD 밴스 부통령이 AI 반도체 산

업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 촉진을 촉구하는 발

언 이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 여기에 TSMC, 브로드컴 등이 인텔의 분할 인수 

기업으로 언급되면서 시나리오가 구체화된 점도 주가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전면 매각이나 경영권 양도가 아닌, 분할 매각 가능성

을 가장 높아 보임. TSMC, 테슬라, 브로드컴이 각각 인텔의 특정 부문(파운드리,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센터/네트워크)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추측이 꾸준히 나오

는 중. OpenAI도 AI/FPGA 관련 사업부 인수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순위는 낮음 

기업별로 관심 분야 뚜렷, TSMC는 인텔의 미국 내 제조시설과 기술 인력확보 시 

글로벌 생산 능력과 미국 내 점유율 강화.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분할, TSMC의 

지분 인수, TSMC-인텔 합작법인 설립 등이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 브로드컴은 

인텔이 보유한 서버, 네트워크 칩 사업은 브로드컴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와 시너

지가 큼. Enterprise B2B 분야의 핵심 사업만 떼어 인수하거나, IDM 구조의 일부

를 흡수하는 시나리오 가능. 테슬라는 인텔의 일부 설계조직(AI 가속기, FPGA, 

Mobileye) 또는 제조시설을 인수하여 자율주행/반도체 내재화 역량 강화 가능 

반독점 규제, CFIUS(외국인투자심의) 심사, CHIPS Act 보조금 등 규제 이슈가 남

아있으나 JD 밴스의 발언이 이 부분의 우려를 덜어준 것으로 보임. 테슬라는 정부 

규제 측면에서 가장 낮은 문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브로드컴은 독점 우려로 규

제 당국과 마찰이 있던 전력이 있음. 서버/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점유율 문제, 과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역사가 있는 점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테슬라보다 민감할 

수 있음. TSMC는 파운드리에서 반독점 이슈 쟁점 발생 가능, 미국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 일정조건(미국내 제조/기술이전 통제 등) 조건부 승인 시나리오 가능 

한편, 인텔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CCG(‘24년 매출비중 57%; PC, 노트북 사

업부)의 피인수 가능성은 매우 낮음.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이 사실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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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텔 최근 1년 주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인텔 부분 인수 거론되는 주요 기업 정리 

구분 테슬라(Tesla) 오픈AI(OpenAI) 브로드컴(Broadcom) TSMC 

인수 동기 
- 자율주행·AI 칩 내재화 
- 일부 제조/설계 자산 확보 

- AI 전용 칩(ASIC, FPGA) 일부 
자산 확보(소규모) 
- MS 컨소시엄 가능 

- 데이터센터·네트워크·FPGA 
등 Enterprise 솔루션 시너지 

- 파운드리 1위 지위 강화 
- 미국 내 생산 역량 확대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 파운드리·AI 설계 부문 
부분 지분 인수 또는 JV 설립 

- AI 특화 자산(하바나 랩스 등) 
대규모 인수 

- DCAI, 네트워크, FRGA 등 
- B2B 인프라 부문 부분 인수 

- 인텔 파운드리(IFS)  
- 부분 인수 또는 JV 설립 

법적 
검토 

반독점 심사 
- 전통 반도체 시장 점유율 
낮아, 비교적 부담 적음 

- 단독 인수시 거의 문제 없음 
- MS 등 빅테크 결합 시 
주목되나 영향 제한적 

- 가장 큰 우려 
(DC·서버 시장 점유율↑) 

- 파운드리 시장 과점심화 가능 

CFIUS 심사 
(외국인투자심의) 

- 미국 기업, 외국투자 이슈 
거의 없음 

- 미국 기업, 외국투자 이슈 
거의 없음 

- 과거 대형 M&A 심사 강도 
높았음(과거 본사 싱가포르) 

- 대만 기업, 미국 핵심 자산 
해외 이전 우려로 심사 엄격 

CHIPS Act 
- 미국 내 제조 유지 시 정부 
지원 조건 충족 용이 

- 제조시설 직접 운영 가능성 
낮음, 이슈 작음 

- 인텔 미국 시설 승계 시 
보조금 관계 유지 가능 
(규제당국 조건부) 

- 이미 미국 투자 중, 인텔 
시설까지 가져가면 미 정부 
승인 조건 부착 예상 

핵심 리스크 
- 인텔 사업 운영 전문성 및 
대규모 투자 부담 

- 사업 모델 적합성 낮음 
(소프트웨어 vs IDM) 

- 반독점 심사 통과 어려울 수 
있음 

- CFIUS, 국가안보 이슈 
미국 핵심 기술 해외 이전 불가 
조건 등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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